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더치 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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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 

나의 좋은 친구이자 목사이며 작가인 
에디 로렌스는 2004년 3월12일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미국의 법원들, 더욱이 연방 대법원에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하늘의 법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열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달, 7월에 이 땅에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새로운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폭동과 의로움이 한데 뒤섞이겠지만 
의로움이 득세할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없는 달이지만 
그때에는 비가 계곡을 흘러넘쳐 높은 곳에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정부의 통치자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맞서 싸우겠지만 
성도들이 하늘의 법령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부가 득세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방패막이를 세우고, 사슬을 끊고 
변화를 가져올 검을 휘두르는 능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에디가 말한 변화는 “뜨거운 달...7월”에 오코너 대법관이 사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비와 홍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항하는 전쟁이 있겠지만, 
성도들이 하늘의 법령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부가 득세할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능력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는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오코너의 사임 후에 열심히 외쳐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다. 
그들은 임신 중절 합법화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것을 소리 높여 반대하며 
악담을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50개 모든 주에서 시위를 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소리에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만하거나 잘난 체하는 게 아니며 자기만족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의 적들은 가는 곳마다 매인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과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이다. 
이미 큰 성과를 거두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것인 이 나라를 지킬 청지기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다.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 정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는 군사가 되라. 
지금이 그때이다! 

더치 쉬츠의 "왕처럼 기도하라"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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